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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네덜란드 국제 심포지엄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양돈장을 비롯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관련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기술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31일 서울대학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양돈산업의 디지털화 및 환경개선을 통한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컨벤션에서 개최한 ‘한국-네덜란드 국제 심포지

엄’에서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소개됐다.

이날 안드레 아르닌크 와게닝겐대학교 축산환경 선임연구원은 “양돈장 내 열악한 공기 질은 농장주

의 건강에 치명적이며 사육하는 돼지에게는 사료 섭취량 저하로 인한 성장 저하, 동맥성 비염·폐렴·

흉막염 등의 감염 위험성을 높인다”며 “공기 정화시스템 도입을 통해 환기율을 높여 공기 질을 향상

하고 배출 오염원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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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들은 발생원별 모든 주기에 대한 악취를 줄이기 위해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강조했고 이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김세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농축수산지능화연구센터장은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 축사 기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가상의 축사 시설을 구현해 시뮬레이션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기술은 축사 자율·자동 제어 등을 가능하게 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축산환경 관리기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축산농가가 악취 민원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축사 내·외부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있지만

분뇨관리 문제, 분뇨처리 시설이 부족한 데 있다”며 “결국 축산농가의 자발적 관리 강화와 더불어 악

취 관리를 위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복 서울대 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전남 순천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에코팜에 ICT 기반의

공기재순환 환기시스템을 적용해 현장실험을 진행해 본 결과 돈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농

도, 분진 등 전체적인 악취 농도가 저감됐고 자돈 출하기간은 약 7일을 단축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양돈농가에서도 유럽식 축사·환기 구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진행해 환

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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